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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후반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 집중화 및 공업단지의 대규모화 등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였고 다량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Miller, G,

H. 1985).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대기오염과 관련된 피해문제 중 산성비로 일컫는 산성강하물에 의한

피해는 보다 급격하게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산성비는 호수, 숲, 토양 등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인류의 고귀한

문화유산과 건축물을 부식시킨다. 또한 산성비는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토양으로 유입되어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이 분해되어 식물이

흡수하게 되어 식물체 내에 축적되게 된다(김은식 등, 1991).

산성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을 구성하는 생체유기화합물이 직접 산에

의해 가수분해 되거나 산화됨으로서 생체조직이 파괴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이 산성화되어 물에 용해되어 있는 무기성분을 변화시켜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생물이 영향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양상은 다른 형태의 오염원과는 다르게 빠르고 다양한 이동성으로 인해

오염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피해가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BioSoil, FIA, FHM 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유지하기 위한

산림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가 부각되고 있으며(산림청, 2018), 국내에서도 산림청



등 정부기관 중심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토양의 피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연구결과와 논문이 보고되었고, 산성화에 대해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국립산림과학원,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지역의 대기오염과 산성강우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수목과

산림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금후 산림피해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고정조사구 7개소를 지정한 후 강수의 산도, 이온농도

조사 및 대기 중의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농도 등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기오염 실태조사

가. 조사지 선정

격자방법에 따라 전국을 40km×40km로 구획한 후 도내 지역에 해당하는 대각선

교차점에 7개소의 조사지를 선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기오염 실태조사 고정조사지 현황

표준지 번호 조 사 지 GPS 좌표

44 합천 대양 무곡길 207 N 35° 31' 21" E 128° 11' 33"

45 창녕 장마 문암길 14-1 N 35° 28' 33" E 128° 26' 56"

46 밀양 단장 구천1길 34 N 35° 32' 28" E 128° 55' 20"

51 진주 이현 두곡42번길 76 N 35° 11' 53" E 128° 02' 54"

52 함안 군북 영운2길 120 N 35° 15' 44" E 128° 18' 22"

53 김해 상동 장척로 517-14 N 35° 17' 19" E 128° 55' 22"

59 거제 문동폭포길 12 N 34° 51' 18" E 128° 39' 04"

※ 표준지 번호 : 국립산림과학원의 전국 산성화 산림피해조사지 지정번호임.



나. 조사기간 : 1월～12월

1) 건성강하물 : 매월 말 대기물질 포집기(Passive sampler)를 수거 분석

2) 습성강하물 : 강수 시 마다 강수채취기에 수집된 강수를 수거 분석

다. 조사 및 분석방법

1) 건성강하물 조사

대기 중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 및 오존(O3) 농도조사를 위하여

대기물질 포집기를 고정조사지에 설치한 후 매월 말일에 수거(수거 시 다음달

조사용 대기물질 포집기를 설치)하고, 수거한 대기물질 포집기 내 흡수여지를

분리하여 시험관에 넣고 추출액 5mL를 가한 후 초음파진탕기로 20분간 진탕

시킨 후 대기오염물질을 추출하고 실린지필터(0.51 MPa, MFs25)로 여과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로 농도를 측정한 후, 측정된 농도는 용액상 농도(mg/L)

이므로 이를 가스상 농도(ppb)로 환산하였다.

시료 농도(ppb) =
용액상 농도(mg/L) × 5(mL/추출액량) × 환산계수

방치일수 × 24시간
※ 환산계수 : SO2 - 344, NO2 - 458, O3 - 279.3

2) 습성강하물 조사

강수의 음이온[염소(Cl-), 질산염(NO3-), 황산염(SO42-)]과 양이온[나트륨(Na+),

암모늄염(NH4+), 칼륨(K+), 마그네슘(Mg2+)] 및 강수산도(pH) 조사를 위하여

강수채취기를 이용하여 강수 시마다 구분하여 당회 강수량을 기록한 뒤, 각각

50mL 보관병에 담아 냉장보관 후 필터로 이물질을 제거한 뒤 강수의 음ㆍ양이온

농도 분석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Dionex, US/ICS-2100)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강수산도는 pH meter(Thermo orion, US/310)기로 측정하였다(그림 1).



2. 산림 기초생태조사

가. 조사지 선정

격자방법에 따라 전국을 40km×40km 구획한 후 도내 지역에 해당하는 대각선

교차점에 7개소의 조사지를 선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산림 기초생태조사 고정조사지 현황

표준지
번 호 조 사 지 임 상 GPS 좌표

44 합천 대양 무곡 959 침엽수림(소나무) N 35° 31' 06.3" E 128° 11' 09.5"

45 창녕 장마 신구 산271 침엽수림(소나무) N 35° 28' 32.9" E 128° 26' 52.7"

46 밀양 단장 구천 산180-2 활엽수림(참나무류) N 35° 32' 29" E 128° 55' 10"

51 진주 이현 산53 혼효림(굴참나무, 소나무) N 35° 11' 52.2" E 128° 02' 55.0"

52 함안 군북 영운 산55 혼효림(굴참나무, 곰솔) N 35° 15' 47.1" E 128° 18' 22.0"

53 김해 상동 묵방 24-1 침엽수림(리기다소나무, 편백) N 35° 17' 21.7" E 128° 55' 25.6"

59 거제 문동동 산91 활엽수림(굴참나무) N 34° 51' 11.9" E 128° 39' 12.4"

※ 표준지 번호 : 국립산림과학원의 전국 산성화 산림피해조사지 지정번호임.

나. 조사시기 및 방법

1) 낙엽낙지 조사

가) 조사시기 : 1월～12월

나) 조사방법 : 상층목의 수관 울폐도를 고려하여 3개 지점에 포집망을 설치

하고 매월 초 포집망 내 낙엽낙지를 회수하여 건조 후 기관별(잎, 가지,

열매, 수피)로 분류하여 건중량을 측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습성강하물 조사 및 낙엽낙지



Ⅲ. 결과 및 고찰

1. 대기오염 실태조사

가. 건성강하물 조사

1) 대기 중 이산화황(SO2) 농도 조사

2017년도 대기 중 이산화황(SO2) 농도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대기 중 이산화황(SO2) 농도 조사 (단위 : ppb)

조사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천 7.00 3.07 2.70 2.89 2.52 2.03 1.55 1.11 0.96 0.81 3.44 1.18 2.44

창녕 4.83 3.56 2.13 3.20 3.49 2.89 2.29 1.41 1.22 1.32 3.61 1.90 2.65

밀양 3.44 2.79 1.94 1.91 1.80 0.41 1.32 1.11 0.98 0.92 1.15 1.46 1.60

진주 3.88 2.99 2.94 3.49 3.86 2.91 2.64 0.83 0.96 0.62 3.37 1.25 2.48

함안 5.09 6.25 3.28 4.97 4.02 2.46 3.40 1.41 1.36 1.16 2.37 2.10 3.16

김해 5.64 6.78 4.16 3.99 4.12 6.21 2.57 2.13 1.72 1.60 4.49 2.70 3.84

거제 5.94 7.09 3.54 3.73 4.25 5.90 2.89 2.08 2.56 0.23 0.50 2.98 3.47

평 균 5.12 4.65 2.96 3.45 3.44 3.26 2.38 1.44 1.39 0.95 2.70 1.94 2.81

고정조사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황(SO2) 농도를 분석한 결과 김해와 거제지역이

각각 3.84ppb, 3.47ppb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밀양지역으로 1.60ppb였다.

전체 평균 2.81ppb 대비 거제, 김해, 함안지역은 높았고 밀양, 합천, 진주, 창녕

지역은 낮았다. 거제와 김해지역은 도심지의 공단지역과 근거리에 인접해 있고,

밀양지역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

월별 농도를 비교해 보면 1월(5.12ppb)과 2월(4.65ppb)에 높게 나타났고, 10월

(0.95ppb)과 9월(1.39ppb)에 낮게 나타났으며(그림 3), 연중 지역별 극값은 2월

거제지역이 7.09ppb로 가장 높았고, 10월 거제지역이 0.23ppb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3).



그림 2. 지역별 이산화황(SO2) 농도

그림 3. 월별 이산화황(SO2) 농도

2)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농도 조사

2017년도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농도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고정조사

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분석한 결과 진주와 거제지역이 2.7

ppb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밀양으로 농도가 1.10ppb였다.



표 4. 대기중 이산화질소(NO2) 농도 조사 (단위 : ppb)

조사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천 1.17 1.12 1.66 1.05 0.89 1.11 0.95 1.08 0.80 1.51 1.43 1.45 1.19

창녕 3.20 2.11 2.59 1.21 1.39 0.03 2.31 0.92 2.00 1.66 3.88 2.31 1.97

밀양 1.60 0.07 1.11 0.89 0.86 0.13 2.03 1.05 0.86 1.02 2.00 1.54 1.10

진주 4.59 2.52 3.17 2.07 2.19 2.42 1.72 0.98 1.78 2.49 4.45 4.96 2.78

함안 1.23 1.36 3.26 2.61 2.43 3.12 3.11 2.15 1.65 1.20 2.29 1.85 2.19

김해 1.60 2.22 2.52 1.24 1.69 2.54 1.82 1.08 1.15 1.05 2.54 1.57 1.75

거제 3.32 2.49 4.99 1.02 2.37 2.86 2.95 1.17 2.07 2.59 3.40 4.16 2.78

평 균 2.39 1.70 2.76 1.44 1.69 1.74 2.13 1.20 1.47 1.65 2.86 2.55 1.97

전체 평균 1.97ppb 대비 진주, 거제, 함안, 창녕지역은 높았고 밀양, 합천, 김해

지역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함안, 거제, 진주지역 조사지가 큰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이동이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4). 월별 농도를 비교해 보면 11월(2.86ppb)과 3월(2.76ppb)이 높고 8월

(1.20ppb)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그림 5), 연중 지역별 극값은 3월 거제지역이

4.99ppb로 가장 높았고 2월 밀양지역이 0.07ppb로 가장 낮았다(표 4).

그림 4. 지역별 이산화질소(NO2) 농도



그림 5. 월별 이산화질소(NO2) 농도

3) 대기 중 오존(O3)농도 조사

2017년도 대기 중 오존(O3) 농도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기중 오존(O3) 농도 조사 (단위 : ppb)

조사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천 27.67 29.74 39.78 39.77 40.66 36.02 36.36 21.93 29.27 23.37 20.68 20.69 30.50

창녕 25.21 28.83 38.75 41.36 40.40 44.48 38.93 28.51 31.06 28.55 20.31 18.77 32.10

밀양 23.65 30.93 37.19 35.54 40.00 13.83 37.30 28.29 28.96 20.09 19.86 23.69 28.28

진주 22.45 26.17 38.73 44.94 40.74 39.84 35.52 21.61 26.73 20.35 15.77 19.02 29.32

함안 25.70 25.69 38.69 48.96 45.82 50.76 42.24 29.21 32.24 24.50 14.39 19.60 33.15

김해 26.62 28.62 39.38 45.10 41.45 46.54 40.55 25.44 32.78 33.51 24.03 25.61 34.14

거제 24.78 37.04 34.11 46.69 44.90 17.32 39.72 31.01 35.36 30.07 26.32 21.74 32.42

평 균 25.15 29.57 38.09 43.19 42.00 35.54 38.66 26.57 30.91 25.78 20.19 21.30 31.41

고정조사지역의 대기 중 오존(O3) 농도를 분석한 결과 김해와 함안지역이

각각 34.14ppb, 33.15ppb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밀양으로 농도가 28.28

ppb였다. 전체 평균 31.41ppb 대비 김해, 함안, 거제, 창녕지역은 높았으며,



진주, 합천, 밀양의 고정조사구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이산화황(SO2)

농도와 마찬가지로 김해와 함안지역이 공단지역과 큰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6). 월별 농도를 비교해 보면 4월과 5월이

높았고 11월과 12월이 낮게 나타났으며(그림 7), 연중 지역별 극값은 6월 함안

지역이 50.76ppb로 가장 높았고 6월 밀양지역이 13.83ppb로 가장 낮았다(표 5).

그림 6. 지역별 오존(O3) 농도

그림 7. 월별 오존(O3) 농도



나. 습성강하물 조사

1) 강수량 조사

강수량을 측정한 결과 연간 거제지역이 1,116.8mm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밀양지역으로 324.1mm였다. 연간 평균 강수량 722.7mm 대비

거제, 함안, 진주지역은 많았고 밀양, 합천, 김해, 창녕지역은 적었다. 월별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8월과 9월이 많았고 11월은 강수가 없었으며 1월과 12

월은 강수량이 적었다(표 6). 기상청에 따르면 5∼6월, 11월에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하여 강수량이 매우 적었고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량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는데(기상청, 2017), 본 연구에서도 월별 강수량이

유사한 경향이 보였다. 연중 지역별 극값은 9월 거제지역이 270.4mm로 가장

많았고 1월 합천과 밀양지역이 2.0mm로 가장 적었다. 하절기인 6∼8월의

강수량이 전체 강수량의 44.7%를 차지했다. 동절기 눈이나 우박이 많을 경우,

결빙 및 강설현상이 일어나 강수자동채취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강수량

관측이 기상청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고, 고정조사지역에 설치된 자동강수채취기가

기상청 강수량계의 종류와 강수를 받는 물받이의 면적이 달라 강수량의

차이를 보였다.

표 6. 월별 강수량 (단위 : mm)

조사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합천 2.0 21.6 28.4 53.9 26.5 141.1 39.2 145.0 92.1 69.6 - 11.8 630.9

창녕 2.9 23.1 29.6 73.5 47.2 91.9 39.2 266.9 86.0 59.2 - 3.1 722.6

밀양 2.0 22.3 18.8 100.9 19.0 9.8 28.4 37.2 38.2 34.7 - 12.7 324.1

진주 4.3 35.3 31.5 70.3 50.0 94.0 62.9 253.7 68.6 70.9 - 15.5 757.0

함안 5.9 32.6 36.1 93.3 32.9 63.3 109.1 217.7 111.9 83.5 - 14.5 800.6

김해 8.6 29.6 38.0 67.4 34.5 30.2 161.8 63.9 190.1 66.2 - 16.5 706.7

거제 18.6 51.9 40.4 169.9 35.3 80.3 158.7 164.6 270.4 107.2 - 19.6 1,116.8

평 균 6.3 30.9 31.8 89.9 35.0 72.9 85.6 164.1 122.5 70.2 0.0 13.4 722.7



2) 강수산도(pH) 조사

2017년도 강수산도(pH)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고정조사지역의 강수산도

(pH)를 조사한 결과 함안과 거제지역이 pH 5.44, pH 5.45으로 산성도가 가장

높았으며, 산성도가 가장 낮은 김해지역은 pH 6.48로 나타났다.

표 7. 강수산도(pH) 조사

조사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천 6.30 5.54 5.57 5.97 6.20 4.55 5.47 4.77 5.42 6.15 - 6.37 5.66

창녕 6.53 6.09 5.91 6.11 5.45 4.69 5.92 4.97 5.68 6.22 - 6.45 5.82

밀양 6.41 6.56 6.02 5.65 6.09 5.78 6.33 6.09 5.40 5.90 - 6.32 6.05

진주 6.29 5.71 5.43 5.83 6.40 6.13 5.98 6.66 6.01 6.00 - 6.19 6.06

함안 5.72 5.64 5.29 5.61 4.65 5.01 5.50 5.13 5.71 5.72 - 5.84 5.44

김해 6.82 6.61 6.58 6.75 6.40 6.39 6.41 6.06 6.17 6.60 - 6.49 6.48

거제 6.08 5.41 5.09 5.64 5.46 5.43 5.38 5.03 4.91 5.06 - 6.46 5.45

평 균 6.31 5.94 5.70 5.94 5.81 5.43 5.86 5.53 5.61 5.95 0.00 6.30 5.85

전체 평균 pH 5.85 대비 함안, 거제, 합천 창녕지역은 산성도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였으며, 김해, 밀양, 진주, 지역은 평균보다 산성도가 낮았다(그림 8).

월별로 비교해 보면 6월에 pH가 낮았고, 1월에 pH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연중 지역별 극값은 6월 합천지역이 pH 4.55으로 산성도가 가장 높았고 1월

김해지역이 pH 6.82로 산성도가 가장 낮았다(표 7).



그림 8. 지역별 강수산도(pH)

그림 9. 월별 강수산도(pH)

3) 강수 이온농도 조사

고정조사지역의 강수를 채취하여 음이온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염소(Cl-) 이온의

농도는 평균 4.70ppm이었으며, 밀양이 9.01ppm으로 가장 높았고 김해가

2.46ppm으로 가장 낮았다. 질산염(NO3-) 이온의 농도는 평균 5.06ppm이었으며,

함안이 6.74ppm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가 2.50ppm으로 가장 낮았다. 황산염



(SO42-) 이온 농도는 평균 5.06ppm이었으며, 밀양이 6.99ppm으로 가장 높았고

창녕이 2.66ppm으로 가장 낮았다.

양이온 농도를 분석한 결과 나트륨(Na+) 이온의 농도는 평균 1.56ppm이었으며,

합천이 5.50ppm으로 가장 높았고 함안이 0.53ppm으로 가장 낮았다. 암모늄염

(NH4+) 이온의 농도는 평균 0.94ppm이었으며, 밀양이 1.37ppm으로 가장 높

았고 거제가 0.42ppm으로 가장 낮았다. 칼륨(K+) 이온의 농도는 평균 1.02ppm

이었으며, 합천이 3.57ppm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가 0.04ppm으로 가장 낮았다.

마그네슘(Mg2+) 이온의 농도는 평균 0.17ppm이었으며, 함안이 0.35ppm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가 0.06ppm으로 가장 낮았다. 칼슘(Ca2+) 이온의 농도는 평균

0.59ppm이었으며, 김해가 1.13ppm으로 가장 높았고 함안, 거제가 0.18ppm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표 8).

표 8. 연간 강수 이온농도 (농도 : ppm)

조사지
음이온 양이온

Cl- NO3
- SO4

2- Na+ NH4
+ K+ Mg2+ Ca2+

합천 3.71 4.71 4.86 5.50 1.02 3.57 0.12 0.46

창녕 4.36 4.99 2.66 1.02 1.21 0.53 0.29 0.37

밀양 9.01 6.57 6.99 0.78 1.37 0.20 0.07 0.57

진주 7.15 4.38 6.17 1.36 0.71 0.19 0.20 0.80

함안 3.49 6.74 6.15 0.53 1.15 2.25 0.35 0.62

김해 2.46 5.55 5.65 1.11 0.67 0.35 0.11 1.13

거제 2.71 2.50 2.96 0.63 0.42 0.04 0.06 0.18

평 균 4.70 5.06 5.06 1.56 0.94 1.02 0.17 0.59

2. 산림 기초생태조사

가. 낙엽낙지 조사

수목 중심의 산림반응 평가로 낙엽낙지량을 측정한 결과 고정조사지별



3개소의 낙엽낙지 포집망에 수집된 낙엽낙지의 건중량은 평균 511.22g이였으며,

김해지역(리기다소나무, 편백)이 713.89g으로 가장 높았고 밀양지역(참나무류)이

378.30g으로 가장 낮았다. 월별로는 11월이 131.66g으로 가장 높았고 2월이 13.

58g으로 가장 낮았다(표 9).

표 9. 월별 낙엽낙지 건중량 (단위 : g)

조사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합천 91.12 50.70 28.88 33.96 30.97 37.55 16.80 19.31 20.30 70.57 75.10 45.56 520.82

창녕 36.29 23.36 11.98 88.94 58.13 34.85 14.49 50.20 20.28 61.95 74.65 36.36 511.48

밀양 39.26 6.96 4.75 14.24 17.81 19.47 17.69 20.67 30.63 91.77 87.00 28.05 378.30

진주 31.02 33.89 9.33 31.99 23.07 43.99 21.79 45.59 20.82 60.73 158.97 33.94 515.13

함안 20.46 5.18 1.86 32.76 40.85 7.26 4.85 11.34 11.70 58.91 247.70 30.93 473.80

김해 141.77 16.94 16.17 44.05 32.19 17.38 13.71 12.84 31.52 124.59 158.98 103.75 713.89

거제 26.62 49.55 22.09 27.84 17.86 8.82 22.18 36.16 23.32 26.13 119.20 85.37 465.14

평 균 55.22 26.65 13.58 39.11 31.55 24.19 15.93 28.02 22.65 70.66 131.66 51.99 511.22



Ⅳ. 적 요

경남지역의 산성화 산림피해 조사연구를 통하여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피해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기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 산림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대기 중 이산화황(SO2)농도는 연평균 2.81ppb였으며, 김해지역이 3.84

ppb로 가장 높고 밀양지역이 1.60ppb로 가장 낮았다.

2. 지역별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농도는 연평균 1.97ppb였으며, 진주와 거제지역이

2.78ppb로 가장 높고 밀양지역이 1.10ppb로 가장 낮았다.

3. 지역별 대기 중 오존(O3)농도는 연평균 31.41ppb였으며, 김해지역이 34.14ppb로

가장 높고, 밀양지역이 28.28ppb로 가장 낮았다.

4. 고정조사지 7개소의 연평균 강수량은 722.7mm였으며, 거제지역이 1,116.8mm로

가장 많고, 밀양지역이 324.1mm로 가장 적었다.

5. 지역별 강수산도(pH)는 연평균 5.85이였으며, 함안과 거제지역이 pH 5.44, pH 5.45

으로 산성도가 높았고, 김해지역은 각각 pH 6.48로 산성도가 낮았다.

6. 지역별 강수의 음이온농도는 염소(Cl-) 4.70ppm, 질산염(NO3-) 5.06ppm, 황산염

(SO42-) 5.06ppm이였으며 양이온 농도는 나트륨(Na+) 1.56ppm, 암모늄염(NH4+)

0.94ppm, 칼륨(K+) 1.02ppm, 마그네슘(Mg2+) 0.17ppm, 칼슘(Ca2+) 0.59ppm이였다.

7. 지역별 낙엽낙지 건중량은 연평균 511.22g이였으며 김해지역이 713.89g으로 가장

높고 밀양지역이 378.30g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은 11월이 131.66g으로 가장

높고 2월이 13.58g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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